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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유적원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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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위치도(S=1：50,000)

<범 례>

① 조사대상지
② 죽곡리 9-2번지 생활유적
③ 죽곡리 고분군Ⅱ
④ 죽곡리 424번지일원 고분
⑤ 죽곡리 산성
⑥ 죽곡리 고분군Ⅰ
⑦ 문양리 고분군
⑧ 문산리 고분군



Ⅰ. 調査槪要

▣ 유 적 위 치：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07번지 일원

▣ 조 사 기 간：2008. 5. 7.∼2009. 6. 9.

▣ 조 사 면 적：24,711㎡(Ⅰ구역-23,673㎡, Ⅱ구역-1,038㎡)

▣ 조 사 기 관：(재)영남문화재연구원(원장：李熙濬)

▣ 조사의뢰기관：대구도시공사

Ⅱ. 調査經過

이번 조사는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07번지 일원의 택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이 지역은 대구도시공사의 조사의뢰로 2005년 9월 영남문화재

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결과에 근거하여 발굴(시굴)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

원은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허가사항(허가 제2007-135호)에 따라, 2007년 8월 17일부

터 시굴조사에 착수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고려시대 경작유구(Ⅰ구역)와 통일신라시대 석실

묘·조선시대 토광묘(Ⅱ구역)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8년 5월 7일부터 발굴조사를 실

시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지역 중 분묘유구가 조사된 Ⅱ구역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우선공사 착수의 필요성을 제기함

에 따라 조사완료 후 Ⅱ구역(토목계획팀-1476, 2008. 8. 4)에 대한 자문위원회(2008. 9. 12)를 개

최하여 우선공사 실시에 협조하였고, 현재 경작유구가 확인된 Ⅰ구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Ⅲ. 遺蹟의 立地 및 考古學的 環境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일원으로 죽곡1리 마을 일부와 마을

의 동쪽에 펼쳐진 죽곡들이 해당된다. 조사지역과 인접하여 30번 국도가 동-서향으로 지나가며, 대

구 지하철 2호선 대실역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곳은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

으며 일부는 임야 및 건축물이 조성되어져 있었다.

조사대상지역의 입지를 살펴보면 북쪽에는 城山(180m)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에는 竹谷山

(195.8m)이, 북동쪽에는 朴山(215.4m)과 弓山(250.9m)이 위치하고 있다. 그 사이로 금호강이 북

쪽에서 남쪽으로 굽이쳐 흘러 죽곡산의 남쪽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데 금호강은 심한 사행을 보이는

조사지역 북쪽의 세천리 지역을 통과하면서 거의 직류하천에 가까운 성격으로 변모한다. 하천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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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S=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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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원경(남동→북서)

▲ 유적원경(북→남)



편에는 기반암의 급사면부로 구성된‘cut bank’를 형성하나 동편을 따라서는 대상의 충적평야를 발

달시킨다. 조사대상지는 금호강변 서쪽에 위치하며 금호강의 범람으로 이루어진 배후습지성 충적지

에 해당한다. 

죽곡리는 대구에서 성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죽곡리의

남쪽에 흐르는 낙동강 북안에는 강정나루터가 위치한다. 조사대상지의 서쪽 연접한 곳에는 죽곡리고

분군과 죽곡리산성이 위치한다. 이 곳은 1994년과 2006년에 대구대학교박물관과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에 의해 산성과 고분군의 일부가 조사되어 대구 일원에 대한 5·6세기의 지역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의 북쪽에는 2005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된 죽곡리 9-2

번지유적이 위치하는데, 이곳은 죽곡1 택지개발조성부지로서 조사결과 삼국시대 도로유구, 통일신

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우물, 경작유구(田畓) 등의 생활유적이 조사되었다. 이렇게 조사대상지의 주변

에는 분묘와 관방유적, 생활유적 등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Ⅳ. 調査方法 및 層位

▣ 調査方法

현장에 대한 관찰과 주변유적의 성격파악 이후, Grid를

시굴조사시 설치한 트렌치의 설치방향과 평행·직교되게

50×50m 단위로 구획하였다. 북서쪽을 1Grid라 명명하고,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순번을 매겨 총 8개의 Grid

를 설정하였다. 각 Grid 사이에는 폭 3m의 둑을 남겼고,

Grid내 25m 지점에도 폭 1m의 둑을 십자상으로 남겼다.

동쪽과 서쪽 12.5m 지점에 다시 남-북상의 둑을 남겨 토층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구획한 둑을 이용하여 토

층상태를 파악하며 제토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Grid별로 확

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조사전 상태를 촬영하고, 유구의 방향

과 직교되게 둑을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내용, 주변현황 및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조사기록지

및 조사일지를 기록하고 조사완료된 유구에 대해서는 평·

단면도 실측을 하였으며 이를 통한 유구배치도를 작성하였

다. 사진촬영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조사단계별로 하

였고, 조사진행에 맞추어 적절한 시점에 유적·유구에 대한

공중촬영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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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d 구획도(조사진행순서)



▣ 層位

유적 전체의 층위를 상층부터 살펴보면 3m 정도의 매립층을 제거한 이후의 층부터는 하상퇴적층

으로 갈색사질점토층과 황갈색 사질점토층, 흑갈색 사질점토층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이 층

들은 모두 경작과 관련이 있는 층1)이지만 금호강의 범람으로 인해 밭고랑이나 논둑과 같은 경작과

관련한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현표토 아래 약 1.5m에서는 폭 10㎝ 정도의 흑갈색의 니질토 띠

가 확인되는데, 이 띠층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레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 또한 유적의 남동-북서방향으로만 확인되는데 그 외 남서쪽 부분에서는 교란으로 인해 확

인되지 않는다. 이 층아래에서만 밭경작유구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유적의 남서쪽이 훼손되지 않

았다면 유적 전체에서 밭경작유구가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2)

흑갈색 층의 바로 아래에는 사질성분이 덜한 갈색사질점토층이 10㎝ 정도 퇴적되어 있고, 그 아래

층은 사질성분이 강한 갈색사질점토층으로 유구가 형성되어 있는 기반층이다. 이 두 층은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한 차이를 가진다.

유구가 형성되어 있는 층 아래 50㎝ 정도부터는 흑갈색의 니질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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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으로 식별하기에는 어렵지만 간혹 밭고랑으로 보이는 흔적과 점토층 사이에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덮혀 한 층을 파도상
으로 이루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 

2) 도면 3. 유구배치도 참조.

▲ 토층 전경 및 세부

A

D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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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 토층개념도(토층사진 A)



Ⅴ. 調査內容

전체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북쪽 중앙부에서는 경작유구가, 서쪽 구릉사면에는 분묘유구가 확인되

어 구역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분묘유구가 확인된 곳은 조사완료하였고, 현재 경작유구가 확인

된 구역을 조사중이다. 

현재까지 유적 내에서 조사완료 된 분묘유구 3기(통일신라시대 석실묘 1기, 조선시대 토광묘 2기)

와 고려시대 경작유구 3개소3)가 확인된 상태이다. 

▣ 경작유구

서쪽 구릉의 말단부와 하천 주변에 형성된 배후습지성 충적지에 해당한다. 이를 중심으로 볼 때 구

릉 말단부인 서쪽부에서 조사대상지 중심부까지는 지형이 비교적 편평하게 이어지다가 금호강변인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진다. 또한 2Grid와 4Grid에서는 급격한 경사면을 형성하는 부분도 있

으며,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는 약 2m 정도이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볼 때 유적의 동쪽은

자연제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대상지역의 북쪽(1ㆍ2Grid)과 남서쪽(5Grid)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현지표(매립

층 포함)에서 약 5~6m 아래에서 경작유구가 확인된다. 

유적에서 유구는 해발 15.5~17.5m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층에는 암갈색(10YR 3/4)사질점토가

약 10~15㎝ 정도로 퇴적되어 있고, 그 아래 약 10~20㎝에 퇴적되어 있는 갈색(10YR 4/4)사질점

토층에 회황갈색(10YR 4/2)사질점토의 내부토를 가진 경작유구가 확인된다. 

전부 3개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지형과 등간격으로 연속된 고랑을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해 고랑이 단절된 부분이 유적 내에서 두 군데 정도 확인되는데, 이를 따른 것이다. 

<표 1. 밭유구 속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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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적 내에서 여타 유적에서 확인되는 경계구나 방향성, 중복, 도로유구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랑의 연속과 단절, 지형
의 변화 등에서 구분할 수 있었다. 

성격 위 치
규 모

단면
형태 주축방향 출토유물전 체 고 랑 두 둑

폭(㎝)길이(m) 면적(㎡) 너비(㎝) 깊이(㎝)

밭 남서쪽을
제외한 전체 20~80 8,024㎡

(약2,400평) 20~40 3~9 40~100 U N-3~7°-W 토기편
청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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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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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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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 경작유구(밭) A-A′, B-B′세부 평면도 및 단면도(S=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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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유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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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유구 전경 및 세부



▣ 분묘유구

분묘유구가 확인된 구역은 택지개발사업부지 중앙부에서 서쪽 산지 구릉사면에 위치한다. 

조사된 유구는 통일신라시대의 석실묘 1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2기이다. 석실묘와 토광묘 1호는 서

로 중복되어 조성되어 있었는데, 석실묘가 구릉사면에 선축조되었고, 이후 조선시대 토광묘 조성으

로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석실묘는 벽석일부와 시상일부만 잔존한 상태였고,

토광묘는 2기 모두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토광묘의 축조방법은 2기 모두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토광묘 1호는 2단의 석축열을 돌리는 등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출토유물은 석

실묘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인화문토기 개 및 완 3점이 주변 교란지역에서 확인되었다. 

▲ 분묘유구(석실묘·토광묘 전경 및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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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구 및 유물 현황표>

- 16 -

▲ 경작유구 분석 및 단층현상

내용
시대

유 구 출토유물
비 고

성 격 호 수 소 계 토기류 와전류 자기류 기 타 소 계

고려 경작유구
(밭)

1
3

8 · 1 · 9
2 1 · 1 · 2
3 · · · · ·

통일신라 석실묘 1 1 3 · · · 3

조선 토광묘
1

2
· · · · ·

2 · · · · ·
계 · 12 · 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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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유구(밭) 조사분포도(청동기~조선시대)

Ⅵ. 한국의 경작유구(밭)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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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의 단면 모식도(윤호필, 2005 도면 인용)

△ 옥방3지구 6·7호 △ 옥방6지구

△ 옥방2지구 평면도

▲ 시대별 밭유구 확인 유적(청동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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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방9지구 2층

△ 옥방9지구 1층

△ 옥방6지구

△ 동천동유적 밭 평면도

▲ 시대별 밭유구 확인 유적(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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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리유적 밭 평면도

△ 송내리유적 밭 평면도

△ 이룡리유적 밭 평면도

▲ 시대별 밭유구 확인 유적(삼국/조선시대)



<표 2. 밭유구 확인 유적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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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적 명 시 대 입 지 방 향 참 고 자 료

진주 대평리 옥방5지구 청동기 전기? 충적지(대하천변) 등고선과 직교 선문대학교, 2001

청도 송읍리 청동기 전기? 충적지 남북방향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밀양 금천리 청동기 전기 충적지(중소하천) 경남대학교박물관, 2003

진주 대평리 어은1지구 청동기 중기 충적지(대하천변) 후사면：등고선과 직교
상면：여러 방향 경남대학교박물관, 2000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
청동기 중기 충적지(대하천변) 남북방향(강과 나란?) 국립진주박물관, 2001

청동기 중기 충적지(대하천변) 등고선과 직교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진주 대평리 옥방2지구 청동기 중기 충적지(대하천변) 등고선과 직교 경상대학교박물관, 1999

밀양 살내 청동기 후기 충적지(중소하천) 동서방향 경남발전연구원, 2005

밀양 신안 청동기 후기? 선상지 경남발전연구원, 2003

진주 대평리 옥방8지구 청동기 충적지(대하천변) 등고선과 직교 창원문화재연구소, 2003

진주 이곡리 청동기 선상지 동아문화재연구원, 2006

함안 명덕고등학교 청동기 구릉 말단 곡저 경남발전연구원, 2005

함안 도항리
(도시자연공원조성부지) 청동기 구릉 말단 곡저 경남발전연구원, 2006

마산 진동 청동기 충적지 동서, 남북 방향 경남발전연구원, 2005

대구 동호동 청동기 충적지 영남문화재연구원, 2003

진안 여의곡 청동기 충적지 등고선과 직교 전북대학교박물관, 2001

논산 마전리 청동기 구릉사면
구릉 말단부 개석 곡저 등고선과 직교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춘천 천전리 청동기 충적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진주 대평리 옥방3지구 청동기~삼국 충적지(대하천변) 등고선과 직교, 평행 경상대학교박물관, 2001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청동기~삼국 충적지(대하천변) 남북, 동서방향 동의대학교박물관, 1999

대구 동천동 청동기~삼국 충적지 북동-남서향, 남북방향
여러 방향(삼국)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대구 서변동 청동기~삼국 충적지 북서-남동향(삼국)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진주 대평리 옥방6지구 청동기~삼국6C 충적지(대하천변) 등고선과 직교 동아대학교박물관, 2002

진주 대평리 옥방9지구 청동기~삼국이후 충적지(대하천변) 등고선과 평행, 직교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진주 평거동 1구역 청동기~고려 충적지(대하천변)
등고선과 직교(청동기)
전사면：등고선 평행
상면과 후사면：여러 방향

경남발전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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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적 명 시 대 입 지 방 향 참 고 자 료

광주 신창동 원삼국 구릉사면 등고선과 평행(남북) 조현종 외, 1992

서천 송내리 삼국4C 구릉사면 등고선과 평행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하남 미사리 삼국4~6C 충적지 남북, 동서방향 서울대학교박물관, 1994

경주 금장리 433-2번지 외 삼국5C후반~
6C중반 충적지 동서방향 성림문화재연구원, 2004

부여 구봉리 삼국5C~7C 충적지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001

경주 금장리 384-23번지
일대 삼국6C전반 충적지 여러 방향 성림문화재연구원, 2005

창원 반계동 삼국6~7C 구릉 말단부 개석 곡저
(선상지 저위면) 등고선과 직교 창원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 봉황동 삼국6~7C 충적지 동서방향 경남발전연구원, 2003

진주 대평리 어은2지구 삼국 충적지(대하천변) 등고선과 직교, 평행 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산청 평촌리 삼국 舊 河中島 등고선과 직교 경남발전연구원, 2004

의정부 민락동 삼국 곡저 서울대학교박물관

강원 홍천군 역내리 삼국 충적지 동서방향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산청 묵곡리 삼국? 충적지 신라대학교, 1995

울산 어음리 삼국? 단구면 개석 곡저? 남북방향 중앙문화재연구원, 2001

부여 서나성 통일신라? 충적지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001

춘천 거두 2지구(북지구) 고려 구릉말단부 동서방향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진주 평거동 748-4번지 유적 고려~조선전반 충적지(대하천변) 경남발전연구원, 2004

울산 옥현 고려~조선 구릉사면 경남대학교박물관,
밀양대학교박물관, 1999

함안 이룡리 조선 전기~후기 충적지 동서향(강과 나란)
남북향(등고선, 강과 직교) 경남발전연구원, 2003

창녕 골프장 조성 예정지 조선 개석곡저? 우리문화재연구원, 2006

춘천 신북읍 동면 지내리 조선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화천 용암리 조선 충적지 남북, 동서방향 김권중, 2003

춘천 우두동 조선~해방이후 충적지 동서방향(강과 나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진주 상촌리 D지구A구역 ? 충적지(대하천변) 건국대학교박물관

진주 평거동 2구역 ? 충적지(대하천변) 경남문화재연구원, 2006

강원 양구군 고대리 ? 충적지 동서방향 예맥문화재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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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調査成果 및 意義

1.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밭경작유구는 그 면적이 수천평에 달해 대구지역에서 조사된 고대밭유구

로서는 최대규모이다. 이는 달성 죽곡리 일원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추하게 해

준다. 아울러 타지역에서 조사된 동일성격 유구와의 비교자료로서 고대인의 밭농사 풍경을 복원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유적 내에서 조사된 밭경작유구는 총 3개소로 모두 유적의 동-서방향으로 진행한다. 유구는 상

면이 삭평되어 현재 고랑만 확인되는데, 고랑의 폭은 20~40㎝ 정도이고, 길이는 20~80m에 육박

한다. 경작유구 내부에서 고려시대 토기편이 확인되었고, 구지표에서 소량이지만 청자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경작시기를 알 수 있다. 또한 유구의 단면상태를 통해 당시 起耕法에 대한 추론도 가능

해졌다. 

3. 유적 내 토층 퇴적양상은 동편에 위치한 금호강의 지속적인 범람과 연결시켜 볼 수 있겠다. 이

는 유구가 확인되는 층 이외에 상부퇴적토에서도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포함된 띠층과 고랑처럼 보이

는 흔적 등이 부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고려시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경작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적이 위치한 지점이 낙동강과 합류되는 금호강하류이다 보니 유수의 역류

에 의한 범람도 잦았을 것이므로, 논경작 보다는 밭경작이 주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유적의 지형은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1m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유적의 중심에서 금호강쪽으로, 또 남서쪽의 산지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진다

는 것인데, 경작이 이루어졌던 당시 유적의 원지형을 복원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유적

내 남서에서 북동향으로 크게 두 번 정도 단층현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2004년 대구지역에서 일어난

두 번의 지진과 관련지어 볼 수 있겠다. 

대구 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달성 죽곡리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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